
중보:  Wilbur Moore, Conard Goering, Rick Dollar, William Ellis, Ken Adkins, Tom Bayliss,  

William Dungey, Sharon Burkenbine, 전석훈, 이제나, 박지영, 오세규, 엔젤라 프레이터, 이희진,  

에이플 자쿠벡, 천영한, 김영숙, 영희 펠링, 선애 머레이 

  

  

  

  

  

  

  

  

  1부: 김연정 집사  

  3부: 안병철 안수집사 

 수요: 이태선 집사  

   1부: 김정숙 집사 

  3부: 오금철 안수집사 

 수요: 이명순 집사  

  

  

  

  

  

  

  

  

* 경배와찬양 

대 표 기 도 

 

봉 헌 찬 양 

봉 헌 기 도 

 

*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말 씀 선 포 

*응 답 찬 송 

* 축          도 

 

 

 
 

1부: 주일 1부 찬양팀 /  3부: 주일 3부 찬양팀  

 

1부: 김정숙 집사 /  3부: 오금철 안수집사 

 

1부: 찬양대 “오 신실하신 주”   

3부: 찬양대 “은혜로만 들어가네”  
 

1부 / 3부: 안재훈 목사 

 

누가복음  19:1-10 

 

“한 끗 차이의 신앙” 

 

안재훈 목사  

   

1부 / 3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안재훈 목사 

  1. 환영: 8월 첫째주, 예배에 참석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꼭 안내팀의 안내를 받으시고, 준비된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2. 8월달: 목자/목녀 모임: 8월 모임이 없습니다. 소망회: 8월 모임이 없습니다.  

  3.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이 해외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2025년 일본 단기선교팀: 일본-도쿄

 

     5. 전교인 피크닉: 8/10(주일) 오후 12시, 스파나웨이 파크(쉘터 D), 준비물-개인 의자 

         ※ 파크에서 점심식사 후 게임 및 친교 활동을 진행합니다.  

         ※ 목장별로 꼭 테이블, 의자, 점심을 준비 해주시고, 목장에 소속 되지 않았거나,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물과 햄버거를 제공합니다. (한어부 소망회는 별도 식사 제공) 

         ※ 콘 홀 게임(Corn Hole Game): 목장별로 한 팀씩 참가 가능, 개인별로 팀 구성하여 출전 가능 

              (팀은 4인 1조로 구성함), 신청 - 로비 사인업 용지 

         ※ 무료 주차권: 본당 로비에서 나눠 드립니다 (차량당 1매) 

         ※ 주일예배 안내: 1부-한어예배 (오전 7:30), 연합예배 (오전 10시) 

     6. 2025 가을학기(9/6-12/20) 한글학교: 대상-3세~성인, 등록비 $200(1인당)/점심제공, 

         등록 마감-8/31(주일) (문의: 영숙고링 집사) 

     7. 50주년 기념 음악회: 10/26일 5시 TFBC 50주년 음악회에 함께하실 연합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8/9 연습시작)  연습: 토요일 오전 8:45분, 주일 2:30분에, 찬양대 실(본당 2층) 

         문의: 1부 지휘자 김순임, 3부 지휘자 윤지은 

     8. 아가페(장애인)사역 안내: 8/17(주일) 부터 아가페 사역이 11시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오전 11시, 장소: 0-19 / 2부: 오후 1시 30분, 장소: 베들레헴 성전   (문의: 이종열 간사)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 2025-2026년 Awana 교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9/10(수)부터 시작하는 Awana는 수요일 저녁 7-8:30에 진행하는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10. 교육관 정리 안내: 오후 2시에 테이블 및 의자 정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을 

        부탁드리며, 그 전 까지는 자유롭게 교제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11. 주일오찬 주방봉사: 8/3: 남아시아(김수현), 독일-중동난민(혜숙잭슨) 8/10: 전교인 피크닉  

 

   |  행정사역  

        1 . 목회자 동정: 송경원 담임목사 휴가 (7/21-8/9)                   

  2. 소천: 정희순 권사(철옥핏셔 모친) 8/1 소천. 천국환송예배: 8/7(목), 오전10시. 마운틴뷰 Aspen 채플 

  3. 소천: 정종화 장로 7/27. 하관예배: 8/6(수), 오전 10:30. 마운틴뷰 

찬양과기도 
 
 

대 표 기 도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말 씀 선 포 

 

수요찬양팀 
 

 
 

 이명순 집사 
 
 

 

 

( 사사기 4:1-10) 

 

 

 

 

 

 

 

 

 

 

 

 

 정주영 목사 

   



                          “한 끗 차이의 신앙!” (누가복음 19:1-10)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속에서 더 섬기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하고 믿음데로  

    살지 못하는 변화가 더이상 없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며, 자괴감을 갖을때가 많습니다.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가는 ‘한 끗 차이’의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한 끗 차이가 삭게오에게 있었나요? 

   1. 시선의 한 끗 차이 

       예수님을 보겠다는 마음의 작은 결심이 믿음의 첫걸음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갑니다. 나의 눈을 나의 것에서 주님께로 향합니다.  

   2. 거리의 한 끗 차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것 뿐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만남의  

       기회를 만듭니다.  

   3. 순종의 한 끗 차이 

       즉각적인 반응과 결단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시는 것 뿐 아니라 구원이 그 집에 임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고, 거리상으로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했으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변화를 낳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노력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시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   

       워졌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헌신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거리 좁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 ‘한 끗’이 은혜의 문을 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큰 결단보다, 작지만 진심 어린 ‘한 끗 차이’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작은 순종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2025년 8월 3일 

         1.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3.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섬기고 희생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요?        


